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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job seeker’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job search nee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30 users of job 
centers in OO city, Gyeongsangbuk-do. As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ree-step median effect analysis used by Baron & 
Kenny (1987)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nd communication of job 
center users influenced their job search need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job center users on job search needs, the 
communication proces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on job search need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promotion program that can increase job search 
behavior for job seekers by grasping the effects of job seeker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job search 
needs, and in particular, and revealing that communic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job 
searc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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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OO시의 고용센터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Baron & Kenny(1987)가 사용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은 구직욕구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
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구직욕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시사점은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의사소통이 
사회적 지지와 구직욕구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구직자에게 있어서 구직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구직자, 사회적 지지, 구직욕구, 의사소통 과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가 급변하면서 핵가족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쇠퇴,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미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에는 실업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취업자 증가 역시 약 2,623만 명으로 전

년 대비 약 29만 명 증가(1.2% 증가)에 그쳐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완만한 경기 회복에도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상

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고용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월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618,000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

이다[2].

지속되는 고용불안 속에서 구직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구직자 

자신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구직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감 상승과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구

직자들의 구직활동 적극성, 일자리에 대한 수용 자세 등의 구직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구직욕구 외에 구직효능감, 구직행동, 구직

의사,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구직욕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심리적 요인, 환경요인, 개인요인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구직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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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장년 구직자의 구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구직행동에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변으로부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라 구직욕구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5].

이 의미는 구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구직욕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 경제적 필요가 강한 여성일수록 구직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 결

과는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교육을 통한 구직효능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도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게 지

각할수록,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가 구직욕구가 부족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구직효능감 강화로 적극적인 구직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연

구들이 대학졸업자이거나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구직자 

전체 연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의 구직자의 사회적 지

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구직자의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의사

소통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은 진로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9],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과정은 진로 자기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0]. 결과적

으로 구직활동과 취업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구직욕구에는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관계는 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 구직욕구, 의사소통 과정 간의 영향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연구함으로써 구직자의 구직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직행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 구직욕구, 의사소통 과정 간의 영향 관계와 의사소통 과

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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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가?

3)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 00시 고용센터 이용자 23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자

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2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연구 자료로 적절치 않은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사회적 지지 48문항, 구직욕구 14문항, 의사소통 과

정 12문항,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업기간, 실업횟수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

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주연[11]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로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영역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직

자가 지각한 구직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12]에서 개발한 구직욕구 측정도구로 적극

적인 구직활동과 일자리 수용 자세에 대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직자가 지각

한 의사소통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연[11]이 사용한 의사소통 과정 영역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의사소통 과정은 .750-.778, 의사소통 과정 .964, 구직

욕구의 신뢰도 .83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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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신뢰도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구분 Cronbach’s Alpha

의사소통 과정

정서적 지지 .778

정보적 지지 .766

물질적 지지 .750

평가적 지지 .773

의사소통 과정 .964

구직욕구 .836

2.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의수준 5%에서 검

증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직자가 지

각한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고,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구직욕구, 의사소통 과정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7)가 사용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

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구직자가 지각한 성별은 남자 77명(37.46%), 여자 

129명(62.6%)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30대가 77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5

명(26.7%), 20대가 48명(23.3%), 50대 이상이 26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83명

(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이 57명(27.7%), 전문대졸이 49명(23.8%), 중졸 이하가 13명

(6.3%), 대학원 졸업 이상이 4명(1.9%)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34명(65.0%)으로 

미혼 72명(35.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의 소득이 65명(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64명(31.0)으로 높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직자의 실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36명(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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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1년 미만이 32명(15.5%), 5년 이상이 17명(8.3%), 1년 이상 3년 미만이 12명(5.8%), 3년 이상 5

년 미만이 9명(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직자의 실업횟수는 1-2회가 149명(72.3%)으로 가장 많았

으며, 3-4회가 34명(16.5%), 5회 이상이 23명(12.2%)으로 조사되었다. 구직자가 지각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구분
전체(N=206)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7 37.4
여자 129 62.6

연령

20대 48 23.3
30대 77 37.4
40대 55 26.7

50대 이상 26 12.6

학력

중졸 이하 13 6.3
고졸 83 40.3

전문대졸 49 23.8
대학졸업 57 27.7

대학원 졸업 이상 4 1.9

결혼 상태
미혼 72 35.0
기혼 134 65.0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혀 없음 19 9.2
100만원 미만 9 4.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5 31.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4 31.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6 12.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 5.3

500만원 이상 12 5.8

실업기간

6개월 미만 136 66.0
6개월 이상 1년 미만 32 15.5
1년 이상 3년 미만 12 5.8
3년 이상 5년 미만 9 4.4

5년 이상 17 8.3

실업횟수
1-2회 149 72.3
3-4회 34 16.5

5회 이상 23 12.2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직자가 지각한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

인인 물질적 지지(M=3.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 지지(M=2.85), 정서적 지지(M=2.77), 평

가적 지지(M=2.69)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는 전체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

통 과정(M=2.46), 구직욕구(M=2.80)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구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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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206 1.00 4.67 2.77 .59 .12 .26

정보적 지지 206 1.17 5.00 2.85 .60 .23 .60

물질적 지지 206 1.58 4.92 3.04 .60 .33 .04

평가적 지지 206 1.00 4.83 2.69 .63 .28 .56

의사소통 과정 206 1.00 5.00 2.46 .79 .61 .53

구직욕구 206 1.18 4.55 2.80 .60 .02 .05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과정, 구직욕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의 하위변수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각각 높은 수준의 양의 상

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03-r=.816, p<.001).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과정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167-r=0.476, p<.05, p<.001).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구직욕

구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177-r=0.348, p<.05, p<.001). 의사소통 과정과 

구직욕구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293, r=.285, p<.0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의 값이 변수들 간의 양의 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구분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과정
구직욕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

정보적 지지 .816*** 1

물질적 지지 .662*** .717*** 1

평가적 지지 .754*** .741*** .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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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구직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16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6.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44로 0과 4 사이에 존재하

며,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1 이상, VIF 값은 10 이하로서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0.042, p<.000)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

(β=.268, p<.036), 평가적 지지(β=.277, p<.008)는 구직욕구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β=-.191, p<.045) 요인은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지지(β=.013, p>.05)는 구직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 평가

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구직욕구가 높으며,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구직욕구가 낮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 of Late Social Support on Job Seekers' Desire for Jobs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차
한계B 표준오차 β

구직욕구

상수 1.876 .212 8.866 .000

정서적 지지 .013 .123 .013 .107 .915 .279

정보적 지지 .267 .126 .268 2.113* .036 .257

물질적 지지 -.190 .094 -.191 -2.020* .045 .464

평가적 지지 .261 .098 .277 2.659** .008 .381

R²=.167, 수정된 R²=.150

F=10.042, P=.000, Durbin-Watson=1.944

*p<.05, **p<.01, ***p<.001

의사소통 과정 .467*** .425*** .167* .476*** 1

구직욕구 .315*** .348*** .177* .371*** .285*** 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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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2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2.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71로 0과 4

사이에 존재하며,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1 이상, VIF 값은 10 이하

로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3.67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β=.306, p<.006), 평가적 지지(β=.317, p<.001)는 의사소통 과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β=-.378, p<.000) 요인

은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적 지지(β=.211, p>.05)는 의사소

통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하

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높으며,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의 사회적 지

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Job seekers on Communication Process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차
한계B 표준오차 β

의사소통 
과정

상수 .998 .253 3.939 .000

정서적 지지 .407 .147 .306 2.776** .006 .279

정보적 지지 .279 .151 .211 1.842 .067 .257

물질적 지지 -.499 .113 -.378 -4.424*** .000 .464

평가적 지지 .395 .118 .317 3.361** .001 .381

R²=.320, 수정된 R²=.307

F=23.674, P=.000, Durbin-Watson=1.771

*p<.05, **p<.01, ***p<.001

3.6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직욕구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081로 나타나 전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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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8.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13으로 0과 4 사이에 

존재하며,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1 이상, VIF 값은 10 이하로서 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8.036,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과정(β=.285, p<.000)은 구직욕구에 유의한 양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정이 높을수록 구직욕

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의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Job seekers on Communication Process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차
한계

B 표준오차 β

구직욕구

상수 2.267 .131 17.304 .000

의사소통 과정 .215 .051 .285 4.247*** .000 1.000

R²=.081, 수정된 R²=.077

F=18.036, P=.000, Durbin-Watson=2.013

*p<.05, **p<.01, ***p<.001

3.7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

과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7)가 사용한 3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영

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2단계보다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직자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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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67, p<.001). 2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15, p<.001).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과정(β=.176, p<.05)이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β=.233, p<.01)도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2단계보다 영향력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 결과, z=2.266으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구직자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구직자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 매개효과

[Table 8] The Inter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Perceived Emotional

Support on Job-seeking Desire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t

B 표준오차 베타

의사소통 
과정

(상수) .742 .233
.218 56.913***

3.179

정서적 지지 .622 .082 .467 7.544***

구직욕구
(상수) 1.921 .189

.099 22.458***
10.160

정서적 지지 .317 .067 .315 4.739***

구직욕구

(상수) 1.822 .192

.124 14.302***

9.514

정서적 지지 .234 .075 .233 3.129**

의사소통 .133 .056 .176 2.374*

Sobel test : z=2.266*
*p<.05, **p<.01, ***p<.001

구직자가 지각한 정보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25, p<.001). 2단계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48, p<.001).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과정(β=.167, p<.05)이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적 지지(β=.277, p<.001)도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2단계보다 영향력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 결과, z=2.202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구직자가 지각한 정보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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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직자가 지각한 정보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 매개효과

[Table 9] Inter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Perceptual Information Support

on Job-seeking Desire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t
B 표준오차 베타

의사소통 
과정

(상수) .869 .243
.180 44.904***

3.572

정보적 지지 .560 .084 .425 6.701***

구직욕구
(상수) 1.811 .190

.121 28.073***
9.528

정보적 지지 .346 .065 .348 5.298***

구직욕구

(상수) 1.701 .194

.144 17.069***

8.777

정보적 지지 .275 .071 .277 3.857***

의사소통 .126 .054 .167 2.335*

Sobel test : z=2.202*
*p<.05, ***p<.001

구직자가 지각한 물질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물질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67, p<.05). 2단계에서는 물질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77, p<.05).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과정(β=.263, p<.001)이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물질적 지지(β=.134, p<.05)도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2단계보다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 결과, z=2.058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자가 지각한 물질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은 부분 매개 효

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구직자가 지각한 물질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 매개효과

[Table 10] Inter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Perceptual Material Support on

Job-seeking Desire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t
B 표준오차 베타

의사소통 
과정

(상수) 1.792 .283
.028 5.872*

6.341

물질적 지지 .221 .091 .167 2.423*

구직욕구
(상수) 2.259 .213

.032 6.635*
10.612

물질적 지지 .177 .069 .177 2.576*

구직욕구

(상수) 1.904 .225

.099 11.098***

8.452

물질적 지지 .133 .067 .134 1.976*

의사소통 .198 .051 .263 3.886***
Sobel test : z=2.05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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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지각한 평가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27, p<.001). 2단계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71, p<.001).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과정(β=.140, p>.05)이 구직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직자가 지각한 평가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

소통 과정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구직자가 지각한 평가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 매개효과

[Table 11] Inter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Process on the Effect of the Appraisal Support

Perceived by Job seekers on Job-seeking Desir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과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구직욕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지지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

지가 구직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5][9], 구직자가 지

각한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구직욕구가 높으며,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구직욕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구직자의 구직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t

B 표준오차 베타

의사소통 
과정

(상수) .866 .212
.227 59.886***

4.083

평가적 지지 .594 .077 .476 7.739***

구직욕구
(상수) 1.857 .169

.138 32.604***
10.987

평가적 지지 .350 .061 .371 5.710***

구직욕구

(상수) 1.766 .175

.153 18.325***

10.108

평가적 지지 .287 .069 .305 4.145***

의사소통 .106 .055 .140 1.9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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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

지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의사소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지지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신재욱과 신민철(2013)의 연

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13],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

지, 평가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높으며, 물질적 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구직자의 의사소통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정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과정

은 구직욕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과정과 구직

욕구 간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11][12], 이는 구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 과

정이 높을수록 구직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직욕구의 향상은 의사소통 과정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구직자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의사소통 과정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직자의 구직욕구는 사회적 지

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직

자의 구직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적, 제도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된 바를 정리해보면,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구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인 방법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구직욕구 

향상을 위해서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구직자에게 있어서 구직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향상과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구직자의 구직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구직의도, 구직 효능감,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특히 의사소통 과정이 사회적 지지와 구직욕구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

다.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과정과 구직욕구 향상에 대해 심층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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